
- 1 -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22년 10월 4일(화)
총 2매

담당
부서 물류정책과 담당자

∙해양항공물류팀장 이양숙 ☎440-3841
∙담당자 장연희 ☎440-3843

사진(이미지) □ 없음  ▣ 있음 참고자료  ▣ 없음  □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항 물동량 200톤 이상 인천 포워더에 인센티브 지원 

- 인천항‘컨’물동량 200톤 이상의 인천시 등록 국제물류주선업체 대상 -

- 물류업 고부가가치 창출과 물동량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될 것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항만 물류기업 지원을 위해 인천시 소재 

국제물류주선업체(포워더)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제물류주선업체(포워더)는 화물을 인수해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

지 일체의 업무를 주선하는 업체를 말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인천항의 컨테이너 수출입 화물 

물동량 200톤 이상을 처리한 인천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기업이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물류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

감은 물론 고부가가치 창출과 물동량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한다는 방침이다.

인천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국 항만의 봉쇄 조치, 러시아-우크

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 화물 물

동량과 환적** 물동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신규 고부가가치 화물과 

신규항로 유치를 통해 환황해권 허브항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 전자상거래 물동량 : 596만kg(‘20년) → 1,196kg(‘21년)으로 10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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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적 물동량 : 36천TEU(‘21. 8월) → 51천TEU(‘22. 8월)으로 37.2% 증가

그간 인천시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총 2억 4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83개 업체에 각 2백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했다. 

그러나 올해는 더 많은 중소 물류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청조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 지원금액 산정방식을 조정했다. 

우선 경기불황 감안해 물동량 신청조건을 지난해 300톤에서 200톤으

로 하향조정하고, 정액(2백만 원)으로 지급하던 것을 1억 3천만 원 예

산 범위 내에서 지원조건 충족 업체들에게 균등하게 지원할 예정이

다.

지원조건에 충족하는 기업은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www.icpa.or.kr) 내 

인센티브란에서 11월 4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무역통계진흥원의 실적 

검증을 거친 후 올해 안에 지급 받을 수 있다.

김원연 인천시 물류정책과장은 “인천시 소재 국제물류주선업체가 

글로벌 포워딩 업체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경쟁력 확보 차원

에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사진


